
서울시는  

폐교된 공립학교를 활용한 치매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설립하여 주십시요. 

치매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어 사망하기까지 인간으로써 구실을 못하고 

운명하게 됩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세대들의 자식들은 많은 죄의식을 가지며 자신들의 생활능력 외에 요

양비용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부모없는 자식이 어디있습니까. 노인들은 이에 대한 대책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봉구의 일부 학교는 통폐합을 할 정도로 학생수가 점차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운동장시설, 교정, 교실등의 시설이 있어 요양병원에 

부합하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노인생활공간과 가벼운 운동으로 삶의 질을 연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정을 보면 인근 주민들이 자기이익을 따져 통폐합을 못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통폐합을 실천하여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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